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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 대화중에 “주님께 고하는 것이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묻고 행해야 하고 무엇을 

묻고 행해야 합니까?”라고 수요말씀에 대해 더 깊게 깨닫고 싶어 여쭈어 보았을 때 들린 음성입니다.>

나에게 모두 고하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너희 인생에서 큰 지혜이다. 

나 주 예수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자꾸 묻고 행해야 된다.

자꾸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줄 수밖에 없고 너는 행할 수밖에 없으니, 너와 내가 일체되고 애정이 불붙지 않

겠느냐.

결국 나와 하나 되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라.

수시로 무시로 매순간 나를 부르라고 했지!

나에게 고하라고 했지!

그것이 바로 방법이다.

나를 수시로 불러라. 나에게 고하라.

고하는 너의 입술을 통해 나는 말할 것이고, 너의 몸을 통해 나는 행할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너무나 중

요한 일이니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아느냐? 

기도를 통해 나에게 고하면, 내가 그의 영과 함께 하게 되니 하나 되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1차적으로는 내게 기도로 묻고

2차적으로는 내가 세운자에게 묻고

3차적으로는 각처소마다 나의 몸이 되어 뛰고 달리는 자들에게 묻고

4차적으로는 형제에게 묻고

5차적으로는 너 자신에게 물어 반드시 행하라.

뭐든지 먼저 말하는 자에게 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

성경을 읽어보아라. 본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라.

성령을 받아야 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나의 마음을 알려면 내게 물어야 한다. 

그러니 나와 통해야 물을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두 이해가 되느냐?

기도로 묻고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성령을 받는 길이다. 

내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체이다. 일체되어야 너희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나에게 간절히 묻고 또 물어라. 

즉, 기도하여라. 

그래야 내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올해 성령집회를 이끌어 너희에게 참으로 많은 축복을 퍼부어 주었다. 

이제 마지막이 되어, 또한 마지막 성령을 한없이 주고자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말하노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받는 것이니 나에게 기도로서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 주지 않겠느냐. 

그리 행할 때, 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됨으로 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아, 나는 새로운 한해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되길

축복하노라. 

꼭 물어보고, 각 나라 각 지역에 내가 세워준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묻길 바란다. 

무엇을 물어야 하겠느냐. 너희의 작은 것까지 다 물어봐야지. 

핵심이다.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모든 것을 나에게 고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표적이 일어나리라.

기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진정 사랑함으로 늘 매일 곁에 있다. 

여자는 남자에게 늘 물어보며 모든 일을 함께 하였다.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늘 해주었다.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었다. 

곧 일체이다.

기도2 

나의 사랑아, 

나는 네 곁에 있다.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나의 사랑아, 

내게 물어라. 

진실로 묻고 

오랫동안 묻고 

자세하게 묻고

믿음으로 묻고 

사랑스럽게 묻고 

감사함으로 묻고 

순종함으로 물어라. 

나의 사랑아, 

나의 마음을 받아라. 



오늘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너는 받고 반드시 행하라.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을 알아준다면. 

나도 너의 마음을 알고 

모든 소원 정녕 이루리라.


